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 이제부터가 진짜다! 숨
쉴 틈 없이 내달리며 K-좀비의 기준을 바꿔버린 5화 향한 열띤 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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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독보적인 K-좀비 시리즈로 입소문을 모으고 있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 5화를 향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
고 있다. 부대에서 벗어나 타워를 탈출하려는 ‘재윤'(박정민) 팀과 타워로 향하기 위해 거리를 질주하는 ‘영주'(지수) 팀의 본격적인
사투가 다이내믹하게 펼쳐지면서 시간이 순삭 된다는 평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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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는 군인 재윤과 곰신 영주가 좀비에 습격당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다.

전대미문의 고립 상황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재윤’ 팀은 죽기 살기로 싸워 타워를 탈출하기로 결심했지만, 마주한 것은 쉴 새 없
이 덤벼드는 좀비 떼와의 사투였다. 이들은 아수라장이 된 타워 아래층에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좀비 떼에 맞서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서스펜스와 스릴, 꽉 찬 재미를 선사했다.

‘재윤’ 팀을 이끌었던 ‘정상사’마저 좀비가 된 순간, 모두의 긴장감이 치솟았다. 유일한 탈출로인 호텔 환기구에서 상상치도 못한 형
상의 좀비가 튀어나와 순도 200% 좀비물다운 과감한 비주얼로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한편, ‘재윤’과 ‘영주’는 결국 눈
물의 영상 통화에 성공했고, 기필코 탈출해 ‘영주’를 만나야겠다는 ‘재윤’의 의지가 더욱 굳세지며 그의 행보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
었다.

강남 거리 한복판으로 뛰쳐나온 ‘영주’ 팀은 가까스로 A타워에 당도했지만, 주차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순간 좀비 떼가 이들을 덮치
며 간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다. 회심의 무기인 화염병으로 좀비에 맞섰음에도, 이들의 정신적 지주 ‘알렉스'(이학주)가 순식간에
좀비 떼에게 공격을 당하며 시청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더 큰 위협이 이들에게 닥치며 이야기는 쉴 틈 없이 흘러갔다. ‘삼수생'(탕준상)이 막무가내 드라이빙 실력
으로 좀비 떼를 쓸어버리며 스릴은 더욱 고조됐다. ‘영주’ 팀은 타워를 탈출해 재윤이 안전하다고 알려준 수서역으로 향했지만, 자
신이 곧 좀비로 변할 것이라는 걸 직감한 ‘삼수생’이 ‘영주’, ‘진욱'(강영석)과 헤어짐을 선택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감동을 안기기도
했다.



본격적인 질주와 고군분투로 쉴 새 없이 내달린 5화는 그 어느 때보다 넘치는 박진감으로 시청자들을 만족시켰다. “5화로 접어들
면서 재미도 완성도도 탄력받은 듯! 다음 편 너무 기다려지잖아! 어떻게 기다리지”, “조연 캐릭터들 다 너무 맛깔나는거 아닌지 ㅋ
ㅋㅋ 얘네들이 활약해주니 더 유쾌하고 재미있어지는 듯”, “좀비물 쾌감 바로 이거지!”, “본격적으로 재미있어지는 듯! “재윤이랑 영
주 만날 수 있는거겠지? 이야기 점점 궁금해지네”, “박진감 넘치고 재미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다음화가 기다려지네요”
등 다음 화를 목 놓아 기다리는 ‘좀콤’ 팬들의 열렬한 지지는 계속되고 있다.

<뉴토피아>를 향한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도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해외 팬들은 “한국 좀비물은 항상 좋았다. <뉴토피아>의
코믹한 반전이 신선하다”, “좀비물인데 웃긴다. 유니크하고 신선하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웃긴 게 너무 좋다. 덕분에 보는 재
미가 두 배. 가끔은 좀비 드라마도 이렇게 재미있게 즐겨보자” 등 좀비물의 화끈한 쾌감은 물론 코미디의 유쾌함까지 밸런스 있게
담아낸 <뉴토피아>를 향한 극찬을 전했다. 또한 “BGM 너무 경쾌하고 재미있다. 익살스러운 음악이 계속 나오니까 잔혹한 장면인
데도 귀는 즐거웠다”, “감정을 제대로 갖고 논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완성도 높은 독창적인 ‘좀콤’ 장르를 향한 호평을 보냈다. 여
기에 “사랑 이야기, 나이에 대한 고민, 사회에서의 위치 등에 대한 내용이 녹아있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해외 시청
자들도 재미있게 보는 거 아닐까” 등 해외 팬들의 마음을 완벽히 사로잡은 K-좀비물을 향한 호응을 더하고 있다.

한편, 3월 3일(월)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뉴토피아> 같이 봐요’ 이벤트에 강영석, 빈찬욱, 홍서희, 탕준상 배우가 참여를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다. ‘<뉴토피아> 같이 봐요’는 1화부터 5화까지 출연 배우들과 함께 정주행하며 라이브 채팅으로 실시
간 소통하는 자리로,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쿠팡플레이 시리즈 최초로 마련됐다. 여기에 출연 배우들이 함께 참여해 작품 비
하인드 등 생생한 반응을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나눌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쿠팡플레이 앱 메인 화면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후반부로 갈수록 더 빠르게 시간을 순삭하는 재미와 서스펜스까지 독보적인 ‘좀콤’ 장르로 거센 입소문을 키워가고 있는 쿠팡플레
이 시리즈 <뉴토피아>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1화씩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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